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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시 En la tienda de ropa 옷가게에서

[학습목표 및 내용]

1. ‘옷이 잘 어울리다.’라는 표현

2. 옷에 대해 자신의 의견 표현하기

3. 수공예품 가게에서 가격 흥정하기

[본 학습]

▶ 오늘의 단어 

1. vestido 원피스

 ex ) Quiero un vestido. 나는 원피스를 

원합니다.

2. color 색깔

 ex ) ¿De qué color lo quiere? 어떤 

색깔은 원하세요?

3. azul 파랑색

 ex ) Lo quiero azul. 파랑색으로 

원합니다.

4. probarse 입어보다

 ex ) ¿Puedo probármelo? 입어봐도 

되나요?

5. quedar bien 잘 맞다, 어울리다

 ex ) Me queda muy bien. 나한테 잘 

맞아요.

6. costar 값이 얼마이다

 ex ) ¿Cuánto cuesta? 얼마입니까?

7. grande 큰

8. largo 긴

9. bonito 아름다운, 예쁜

10. pequeño 작은

11. estrecho 좁은, 꽉 낀

12. collar 목걸이

13. caro 비싼    

14. descuento 할인

▶ 오늘의 대화

Dependienta : ¿Qué desea?

       무엇을 원하세요?

 

Cliente : Quiero un vestido.

    원피스를 하나 원하는데요.

 

Dependiente : ¿De qué color lo quiere?

       어떤 색깔을 원하시나요?

Cliente : Lo quiero az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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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옷이 잘 어울리다.’라는 표현 

 여러분! 쇼핑을 하다 보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조금 커요, 조금 길어요’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Me 

queda는 ‘어떠어떠하게 어울리다, 맞다.’라는 의미를 지니죠. 만약 사는 물건이 단수일 때는 

me queda, 사는 물건이 복수일 때는 me quedan으로 써 주면 되는데요. 

 ‘잘 맞아요, 잘 어울려요?’ 라고 질문하고 싶다면, ¿Qué tal le queda? 그 대답으로는 아주 

잘 맞아요. Me queda/n muy bien. 다소 큰 것 같아요. Me queda/n un poco grande/s. 조

금 길어요. Me queda/n un poco largo/s.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 Me queda (~ 어울리다, 맞다)

 

 물론, 회화 시에는 ¿Qué tal?(잘 맞나요?), muy bien 아주 잘 맞아요, un poco grande 조

금 크네요, un poco largo 조금 길어요. 라고만 대답을 할 수 있어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모든 문장을 외우기가 버거우시다면, 간단한 어휘 정도라도 

외워두시면 훨씬 더 편하게 여행할 수 있겠죠? 

2. 옷에 대해 자신의 의견 표현하기 

    파랑색으로 원해요.

 

Dependiente : Aquí tiene.

       여기 있습니다. 

 

Cliente : ¿Puedo probármelo?

    입어봐도 되나요?

 

Dependiente : Sí, claro. (...) ¿Qué tal le queda?

       그럼요. (...) 잘 맞아요?

 

Cliente : Me queda muy bien. ¿Cuánto cuesta?

    네, 아주 잘 맞네요. 얼마예요?

 

Dependiente : 55(cincuenta y cinco) euros.

       55유로입니다.

¿Qué tal le queda? 잘 맞아요, 어울려요?
 
Me queda/n muy bien. 아주 잘 맞아요.
Me queda/n un poco grande/s. 다소 크네요.
Me queda/n un poco largo/s. 조금 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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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다소 큰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처럼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방법을 배워 보

도록 할게요. 그 때 사용하는 동사가 바로 parecer(~처럼 보이다)라는 동사인데요, Me 

parece라고 말하면 ‘내 생각에는 ~인 것 같아요’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을 보면서 연습해 보

도록 하죠. 쇼핑을 하다가 친구나 점원이 이렇게 물어 볼 수 있겠죠. ¿Qué le parece el 

vestido? 원피스 어때요? ¿Qué le parece el vestido? 그 때 그 원피스에 대한 의견을 말할 

때는 Me parece라고 말을 한 번 시작해보세요. 

 

아주 예쁜 것 같으면, Me parece muy bonito.

조금 큰 것 같아요. Me pareceun poco grande.

다소 작은 것 같아요. Me parece un poco pequeño. 

몸에 꽉 끼는 것 같아요. Me parece un poco estrecho.

 

등으로 자신의 의견을 한 번 표현해 보세요.

 

♣ Me parece~ (내 생각에는 ~인 것 같아요)

 

3. 수공예품 가게에서 가격 흥정하기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수공예품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의 대화를 통해서 가격을 흥정하는 

표현을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스페인의 쇼핑센터나 대부분의 상점들은 정찰제이

지만, 토산품점이나 길거리 노점에서는 가격을 흥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페인의 토산

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유명할까요? 네, 스페인에서는 가죽 제품이 아주 유명하구요, 도자기 

제품인 자드로 혹은 톨레도의 금은세공품을 꼽을 수 있답니다.

 

    

  톨레도의 금은세공품               세고비아 수공예품 가게

 

 다음 대화는요, 수공예품 가게에서 가격을 흥정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먼저 한 번 읽어 볼

게요.

 

¿Qué le parece el vestido?  원피스 어때요?
 
Me parece muy bonito.  아주 예쁜 것 같아요
Me parece un poco grande.  조금 큰 것 같아요
Me parece un poco pequeño.  조금 작은 것 같아요.
Me parece un poco estrecho.  조금 좁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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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문장씩 살펴 볼까요? 손님이먼저말합니다.Quierocomprarestecollar.이 목걸이를 사고 

싶어요. .Quierocomprarestecollar. Es muy bonito. 아주 예쁘네요.  ¿Cuánto vale? 얼마 입

니까? Vale 50(cincuenta) euros. 50유로입니다.

 그러자, 손님이 Es muy caro. 아주 비싸네요. Esmuycaro.라고 말하면서 흥정을 하기 시작

하는데요, 자. 오늘의 핵심표현입니다. ¿Me puede hacer un poco de descuento? 좀 더 싸

게 해줄 수 있나요? ¿Me puede hacer un poco de descuento? 점원이 결국 흥정을 해주는

군요. Está bien. 좋아요. 35(treinta y cinco) euros. 35유로입니다.

 여러분! 가격을 흥정할 때는 어떻게 말한다구요? ¿Me puede hacer un poco de 

descuento? 이 표현은 꼭 기억해 두셔야 흥정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가격을 흥정하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들도 추가로 알아 두세요. 바로 ‘가격을 깎다’라는 의

미의 동사죠. rebajar를 써서 ¿Puede rebajármelo un poco? 조금만 깎아줄 수 있어요? 

¿Puede rebajármelo un poco? 혹은 할인은 없나요? 라고 말할 때는, ¿No hay descuento? 

이번엔 조금만 싸게 해 주세요. 라고 말해 볼까요? Un poco más barato, por favor. Un 

poco más barato, por favor.

 

♣ 가격 흥정 표현

 

 자, 이렇게 가격을 흥정하는 표현을 알아 두었으니, 스페인어권 국가를 여행할 때 자신감 

있게 흥정도 해가며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기]

♣ Me queda (~ 어울리다, 맞다)

A : Quiero comprareste collar. Es muy bonito. ¿Cuánto vale?

    이 목걸이 사고 싶어요. 아주 예뻐요. 얼마예요?

B : Vale 50(cincuenta) euros.

    50유로입니다.

A : Es muy caro. ¿Me puede hacer un poco de descuento?

    아주 비싸요. 좀 더 싸게 해 줄 수 있어요?

B : Está bien. 35(treinta y cinco) euros.

    좋아요. 35유로입니다.

¿Puede rebajármelo un poco? 조금만 깎아 줄 수 있어요?
¿No hay descuento? 할인은 없습니까?
Un poco más barato, por favor. 조금만 더 싸게 해 주세요.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말문이 트이는 블라블라 스페인어 여행회화

- 5 -

 

♣ Me parece~ (내 생각에는 ~인 것 같아요)

 

♣ 가격 흥정 표현

 

¿Qué tal le queda? 잘 맞아요, 어울려요?
 
Me queda/n muy bien. 아주 잘 맞아요.
Me queda/n un poco grande/s. 다소 크네요.
Me queda/n un poco largo/s. 조금 길어요.

¿Qué le parece el vestido?  원피스 어때요?
 
Me parece muy bonito.  아주 예쁜 것 같아요
Me parece un poco grande.  조금 큰 것 같아요
Me parece un poco pequeño.  조금 작은 것 같아요.
Me parece un poco estrecho.  조금 좁은 것 같아요.

¿Puede rebajármelo un poco? 조금만 깎아 줄 수 있어요?
¿No hay descuento? 할인은 없습니까?
Un poco más barato, por favor. 조금만 더 싸게 해 주세요.


